
녹색의 천국

여름은 초록빛이 쏟아지는 계절입니다. 다양한 녹색 잎사귀들이 넘실거리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지요. 봄에 조금씩 올라오던 연둣빛 새싹에 관심을 두던 우리는 주변을 가득 채운 녹색식물들을

어느새 자연스러운 배경으로 받아들이죠. 여름이 주춤하고, 잎사귀들이 광합성 활동에 지칠 때 즈

음 초록빛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가을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노란빛, 붉은빛에 우리는 식

물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지요.

식물관찰자의 일기

쏟아지는 초록빛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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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초록빛은 엽록소의 색입니다. 엽록소는 광합성을 하는 기관인 엽록체에 있는 색소입니다.

예전에 저는 식물의 엽록체만 분리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물의 세포에서 소기관으로 존

재하는 엽록체를 깨뜨리지 않고 분리해 내는 건 꽤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요. 세포는 깨뜨리면서

도 그 안에 소기관인 엽록체를 깨뜨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험은 2~3일 동안 차가운 얼음

과 여러 화학물질을 이용해 엽록체의 싱싱함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원심분리를 하면

같은 무게의 소기관들이 층을 이루게 되는데요. 엽록체들도 하나의 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다른

소기관들과 다르게 엽록체는 눈으로 잘 구별할 수 있는 층을 이루는데요. 그 이유는 투명한 다른 기

관들과 달리 엽록체 층이 선명한 초록빛을 띠기 때문이지요.

△ 산덩굴초롱이끼의 세포와 엽록체들
©Kristian Peters

엽록소, 초록 피

식물의 상징색, 초록색의 근원인 엽록소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엽록소에는 a, b, c1, c2, d, f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는 식물에는 엽록소 a와 b가 풍부하게 있지요. c는 조류에, d와 f

는 시아노박테리아에 많습니다. 각각의 엽록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분자구조를 가집니다.

포르피린환이라는 고리 모양의 구조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구조가 우리 피의 헤모글



로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 구조의 중심에 엽록소는 마그네슘,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있지요.

그런 차이로 식물 세포는 초록색, 인간의 적혈구는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분자구

조를 보면 식물이 초록색 피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생물 중에는 파란색 피를 가지는

생물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 문어 등 해양무척추동물이지요. 이들은 헤모시아닌이라는 분자를 가

지는데 이것은 엽록소나 헤모글로빈처럼 환 구조는 없으나 구리 원소를 가져 푸른색을 띠게 됩니

다. 생물들의 초록 피, 붉은 피, 푸른 피의 원리가 신기하지요.

△ 큰제비고깔
©Hoher Rittersporn

엽록체, 그리고 다른 색소체들

식물 색소에는 엽록소 외에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크산토필 등 다양한 색소

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색, 붉은색, 보라색 등에 관여하지요. 엽록소는 엽록체에 있는데, 이들

색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와 비슷한 색소체가 더 있는데요. 백색체와 유색체(잡색체) 등입니다. 백색체

는 말 그대로 색소가 없습니다. 이들은 광합성과 관련이 없는 뿌리나 종자에 포함되어 단백질, 전분



저장 등에 도움을 주지요. 빛에 노출되면 엽록체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엽록체에서 엽록소

가 사라지면 백색체가 될 수도 있지요.

유색체는 꽃, 열매, 단풍 등에서 발견되는데 그 속에 노란색,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

크산토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엽록소가 아닌 이런 색소를 많이 가지는 색소체를 유색체라 부르

는 것이죠. 사실 엽록소가 가득한 잎에도 노란색이나 붉은색을 내는 식물 색소가 함께 들어있습니

다. 그러다 가을이 오면 엽록소가 사라져 숨어있는 노란 색소와 붉은 색소가 보이게 되지요. 우리는

단풍을 보면 새롭게 나타난 색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엽록소에 가려졌던 다른 식물 색소들이

그제야 빛깔을 자랑하는 것이죠. 엽록소가 많이 사라지면 엽록체는 유색체로 바뀌기도 합니다.

△ 붉은 팥배나무 열매
사진: 필자제공

어떤 색소들은 색소체가 아닌 액포에 있습니다. 액포는 식물 세포에서 최대 80 프로를 차지할 정도

로 거대한 기관으로 여러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중 색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 플라보노이드, 안

토시아닌 같은 색소를 저장하지요. 액포에 있는 이런 색소들은 청색, 자주색, 보라색 등을 탄생시키

기도 합니다.



잎파랑이의 계절

하나의 세포에는 최대 100개의 엽록체가 있습니다. 단세포 조류에는 1개의 엽록체가 있기도 하지

요. 이 초록색 엽록체들이 세포 속에 점점이 모여 그 수많은 점으로 인해 우리가 식물을 초록색으로

보게 됩니다. 식물 색소들은 식물 세포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거나 녹아있지 않고 체계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죠. 또 색소마다 기능이 있습니다. 엽록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카로티

노이드가 엽록소를 도우며 강한 빛으로부터 손상을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식물의 색은 모두 이유

가 있고 역할이 있으며 제자리가 있는 것이죠.

엽록소의 순우리말은 잎파랑이인데요. 잎을 푸르게 만드는 색소에 맞게 참 귀여운 이름이지요. 접

미사에는 형용사에 붙어 사람처럼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똑똑이, 투덜이처럼요. 잎파랑이도 그

렇게 의인화된 것처럼 느껴져 친근합니다. 잎에서 열심히 일하는 작은 요정 같다고 할까요? 녹색이

범람하는 여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잎파랑이들을 상상하며 식물과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엽록소 #녹색식물 #색소체 #잎파랑이 #여름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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